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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맞벌이 

부모의 정서적 관리에 대한 실천적 지원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20세 

이상의 맞벌이 부모 214명이며, 2021년 4월에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를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매개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일-가정 갈등은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β

=-.188, p<.01), 종속 변인인 우울(β=.539, p<.001)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Sobel 검증 결과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z=2.468, p=.013). 본 연구 결과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이와 관련된 우울에 사회적 지지

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모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회적 지원 

마련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주제어 : 가족 갈등, 사회적 지지, 우울, 부모, 직장, 매개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of dual-income parents. The subjects 

were 214 dual-income parents aged 20 years and the data collected online in April 2021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 statistical program. This study conducted three stage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which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support (β=-.188, p<.01), which was the mediating variable, and 

depression (β=.539, p<.001), which w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third stage, the study confirmed 

that social support had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obel test result as well (z=2.468, p=.013). In 

conclusion, the study confirms the need to establish strategies and arrange social support to solve the 

emotional problems of dual-income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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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유배우자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총 423만 6천 가구에 이르며 그중 216만 

4천 가구가 맞벌이 가구로 보고되었다[1]. 이를 막내 자

녀 연령에 따라 분류해 보면 13∼17세는 60만 9천 가구

로 그 수가 가장 적고, 6세 이하는 81만 3천 가구, 7∼12

세는 74만 1천 가구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

여하고 있어 자녀 양육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이들은 더 많은 시

간을 가정에서 자녀와 보내야 할 뿐 아니라 가정 학습, 

가정 양육 및 자신의 직장 업무 상호 간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3] 부가적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어린 자녀

가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더욱 극대화된다고 보고하였다

[4]. 또한, 취학 연령의 아동을 둔 경우에도 부모의 업무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처럼 맞벌이 부

모의 일과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에 양적, 질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그들이 속한 가족의 생애 주기이

며 이는 보편적으로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알려져 있다[6]. 이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파

악을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맞벌이 부모는 그들의 자녀 관리 측면 외에도 근무환

경, 가족 상황 등으로 인해 다양한 역할 갈등 문제에 직

면해 있다[7].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남편보

다 아내의 역할 가중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역할에 대한 

불공평함을 지적해 왔다[8]. 하지만 이전과 달리 남편의 

인식 변화와 가사 참여 증가, 더욱이 COVID-19로 인한 

아버지의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바[9] 종전의 사고

를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외벌이 가

정의 아버지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 돌봄 

시간이 더 길고, 외벌이 가정에서 그들의 아내에게 자녀 

양육 책임이 더욱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 다

른 연구에서는 공평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맞벌이 부모

라 할지라도 일-가정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불가피한 상황

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1]. 

덧붙여 사회인이자 부모로서 살아가는 맞벌이 부모 모두

의 삶은 어렵고, 늘 시간에 쫓겨야 하며, 다양한 일을 한

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연속적 과정[12]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함께 헤

아릴 당위성과 더불어 맞벌이 부모의 문제를 부와 모로 

각각 양분화 하여 규명하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제기한다[8].

일-가정 갈등이란 일과 가정 영역에서의 역할이 여러 

이유로 상호 양립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13], 개인의 삶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십 년 간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로 알려져 있다[14]. 일-가정 갈등으로 유발되

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 중에서 특히 우울[15,16]은 부모

의 정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우울함이 지속될 경우 

정신장애인 우울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17]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일-가정 갈등은 맞벌이 부 

혹은 모의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

이 아버지에게서 이들 두 변인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18]. 또한, 주당 20시간 혹은 40시간을 근

무하는 취업 모에서도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함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갈등과 우울 수준을 

낮추는 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19,20].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등에서 제공되는 도움을 

일컫는 사회적 지지는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써,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보고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21]. 이러한 관련

성은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연구에

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22]. 특히 COVID-19 상황에

서 부모들은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어[23]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관

련하여 현시점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우울 문제와 결부하

여 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적 지지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일-가정 갈등과 우울 사이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24]. 구체적으로 취업 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일-가정 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에 상관성이 성립함을 규명하였고 나아가 취업 모의 

우울에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25, 26]. 이러한 결과를 통합하여 최근에는 아동기 자녀

를 둔 취업 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가 대상자의 우울을 조절하는 변인임이 입증되

기도 하였다[27]. 하지만 현재까지 시도된 연구는 맞벌이 

모가 주 대상자이었으며,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혹

은 인과관계만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어 추후 이를 보

완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COVID-19로 인해 맞벌이 부모의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을 경험하였고 우리나라의 일-가정양립 지원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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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28].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갑작

스러운 변화 상황에서 자녀 돌봄은 대부분 가족에게로 

전가되어 맞벌이 부모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기에 이르렀

다[29]. 그 결과 맞벌이 부모의 스트레스와 걱정의 비율

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이러한 변화된 일상을 그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30]. 이로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는 COVID-19로 더욱 가중된 정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맞벌이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며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극대화 할 수 있는[1,4] 초등학

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와 모를 대상자로 선정하

여 이들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보

고자 한다. 더불어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를 검증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드 코

로나(with Corona)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맞벌이 부모

의 일-가정 갈등 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촉구하고 그

들의 우울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 수립 및 정서

적 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 갈등, 사회

적 지지 및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정도

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

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향적 조사 연구이다.

Fig. 1. Research Framework

2.2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국내 20세 이상

의 맞벌이 부와 모를 대상으로 2021년 4월에 온라인 전

문 설문 기관에 의뢰하여 편의 표집 된 자료

(SM-202102-005-2)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자는 현재 맞벌이 중인 자로 자료 수집 당시 배

우자가 휴직 상태일 경우 제외하였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상자의 경우 중학생 이상의 자녀가 1명이라

도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외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232명의 자료 중 응답 문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설문을 

완료하지 못해 사용이 불가능한 1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4명의 자료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연

구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 자료 수집 시의 책임 연구자와 

본 연구자를 포함해 원 자료(raw data)에 권한을 가진 

모든 공동저자들에게 본 연구를 설명하고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후 암호가 설정된 엑셀 파일로 자

료를 전달받아 본 연구를 위해 이용 및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가정 갈등

본 연구에서의 일-가정 갈등은 Work–Family Behavioral 

Role Conflict Scale[31]의 한국어판 설문[32]으로 평가하였

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국어판 설문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다. 

2.3.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Zimet과 Farley [33]가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34]이 번안한 Multi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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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척도의 12문항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2.3.3 우울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CES-D)[35]의 한국어판 설문[36]

으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1일 이하(극히 드물다)’ 0점

에서 ‘5∼7일(대부분 그랬다)’ 3점의 Likert 4점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

국어판 설문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 갈등, 사회

적 지지 및 우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

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5)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고,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0세 이상 39세 이하가 85

명(39.7%)이었고, 40세에서 50세가 129명(60.3%)이었

다. 성별은 남성이 105명(49.1%), 여성이 109명(50.9%)

이었다. 학력은 대학졸업자가 131명(61.2%)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5명(2.3%)으로 가장 적었다. 직업은 

사무직이 124명(57.9%)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직이 6명

(2.8%)으로 가장 적었다. 월 가계 소득은 700만 원 이상

이 92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미만이 4명

(1.9%)으로 가장 적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

가 136명(63.6%)이었고, 40시간 초과가 78명(36.4%)이

었다. 맞벌이 부모의 총 자녀 수는 1명이 107명(50.0%)

으로 가장 많았고, 4명(1.9%)이 가장 적었다. 막내 자녀

의 만 나이는 9세 이상 12세 이하가 70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2살 이하가 31명(14.5%)으로 가장 적었다

(Table 1). 

Variables Category n(%)

Age
(year)

≤30-39 85(39.7)

40-50 129(60.3)

Sex
Male 105(49.1)

Female 109(50.9)

Education 
(year)

≤High school 5(2.3)

College 35(16.4)

University 131(61.2)

≥Graduate school 43(20.1)

Occupation

Management 24(11.2)

Professional 35(16.4)

Service industry 25(11.7)

Office job 124(57.9)

Blue-collar job 6(2.8)

Monthly household 
income (won)

<300 4(1.9)

300-399 13(6.1)

400-499 25(11.7)

500-599 38(17.8)

600-699 42(19.5)

≥700 92(43.0)

Working hours per 
week(hour)

≤40 136(63.6)

>40 78(36.4)

Number of children

1 107(50.0)

2 90(42.0)

3 13(6.1)

4 4(1.9)

Age of 
youngest child

≤ 2 31(14.5)

3-5 52(24.3)

6-8 61(28.5)

9-12 70(32.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4)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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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일-가정 갈등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2.07, p< .05). 그 외의 일반적 특성

들은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Variables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Depression

Mean t or F Mean t or F Mean t or F

1
≤30-39 76.80

-0.52
46.98

0.81
19.74

-0.31
40-50 78.02 46.16 20.22

2
Male 76.84

-0.59
46.02

-0.93
19.88

-0.20
Female 78.21 46.94 20.17

3

≤High 
school

78.40

0.75

39.60

1.83

20.20

0.22
College 74.63 47.03 19.83

University 77.36 46.82 19.67

≥Graduate 
school

80.35 45.84 21.26

4

Managemen
t

77.42

0.26

46.79

0.78

22.00

1.10

Professional 77.00 48.29 17.20

Service 

industry
79.32 46.40 22.52

Office job 77.64 46.02 20.01

Blue-collar 

job
71.67 44.67 18.67

5

<300 81.50

0.89

44.50

0.30

29.00

0.59

300-399 77.23 46.77 19.38

400-499 72.08 47.12 19.48

500-599 75.61 45.76 19.29

600-699 79.79 45.90 20.50

≥700 78.66 46.92 19.97

6
≤40 75.84

-2.07
*

46.46
-0.06

19.99
-0.06

>40 80.68 46.53 20.09

7

1 78.01

0.10

46.36

0.05

19.91

0.88
2 76.86 46.64 20.27

3 77.62 46.23 17.15

4 80.00 47.25 27.25

8

≤ 2 78.16

1.67

48.42

4.56

21.58

0.67
3-5 77.33 48.40 18.52

6-8 80.98 44.05 20.90

9-12 74.41 46.33 19.70

*p<.05
1.Age, 2.Sex 3.Education 4.Occupation 5.Monthly house -hold income 
6.Working hours per wee 7. Number of children 8. Age of youngest 

child

Table 2. Differences in study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4)

3.3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정도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정도는 77.54±16.92점, 사회

적 지지 정도는 46.49±7.17점이었고, 우울 정도는 

20.03±11.07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s M SD Min. Max. Range

Work-family conflict 77.54 16.92 31.0 119.0 25-125

Social support 46.49 7.17 13.0 60.0 12-60

Depression 20.03 11.07 2.0 54.0 0-60

Table 3. Scores for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N=214)

3.4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가정 갈등은 사회적 지지와 음의 상관관

계(r=-.188, p<.01)가 있었고, 우울과는 양의 상관관계

(r=.593, p<.01)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r=-.395, p<.01)가 있었다(Table 4). 

Variables 1 2 3

1.Work-family conflict 1 -.188
**

.539
**

2.Social support -.188** 1 -.395**

3.Depression .593** -.395** 1

**p<.01

Table 4. Correlation among Work-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Work-Family conflict  
(N=214) 

3.5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일-가정 갈등과 우울과의 관련성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선정된 변인의 정규

성을 분석한 결과 왜도는 –0.40∼0.52 첨도는 0.12∼

1.99로 각각 절대 값 3미만, 10미만을 충족하여 정규분

포의 가정을 만족하였다[37]. 독립 변인의 상관관계는 

.80미만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37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Cook’s distance 값은 절대 값 1.0을 초과하지 

않았고 잔차의 등분산은 ZPRED-ZPESID 그래프를 통

해 확인하였다. 또한, Durbin-Waton에서는 2.069로 

기준 값인 ±2와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으므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회귀분석 시행을 위한 회귀

모형의 기본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일-가정 갈등이 매개 변인

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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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188, p<.01). 2단

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일-가정 갈등이 종속 변인인 우울

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β=.539, p<.001). 3단계에서는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 변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가정 갈등과 사회적 지지를 예측

요인, 우울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

-가정 갈등(β=.315, p<.001)과 사회적 지지(β=-.304, 

p<.001) 모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부분 매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Path B β SE R² Adj R² F

Step 1   

X→M -.080** -.188** .029 .035 .031 7.784**

Step 2   

X→Y .353*** .539*** .038 .291 .288 86.949***

Step 3   

X→Y
M→Y

.315
***

-.470***
.482

***

-.304***
.036
.085

.380 .374 64.694
***

**p<.01, ***p<.001
X=Work-Family Conflict; M=Social Support; Y=Depression

Table 5.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N=214)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로 확인하

였다(Table 6). 그 결과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련

성에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부분 매개 변인임이 확인

되었다(z=2.468, p=.013).

Path B SE z p

X→M -.080 .029
2.468 .013

M→Y -.470 .085

X=Work-Family Conflict; M=Social Support; Y=Depression

Table 6. Sobel Test on Depression with Social Support 

as Mediators of Work-Family Conflict  
(N=214)

4. 논의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자

녀 양육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선행 문헌을 통해 확인되었

다. 이에 자녀의 생애주기 상 이러한 어려움이 다른 시기

에 비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역할 간 갈

등과[38,39] 그로 인한 고충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 이

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정도를 확인하였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맞벌이 부모의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일

-가정 갈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

정 갈등 점수는 80.68점으로 주당 40시간 이하를 근무

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점수 75.84점에 비해 

높았다. 이는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일-가정 갈등 정도

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유정 등(2018)의 연구

에서는[40] 근로 시간이 길수록 일-가정 갈등이 높아진

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진우와 금종예

(2021)의 연구에서는[41]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단축

을 통해서 일-가정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

고, 역으로 정우진과 김강식(2014)의 연구에서는[42] 초

과 근로시간으로 일-가정 갈등이 높아짐을 입증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부 뒷받침하였다. 이는 일-가정 갈등 경감

을 위해 맞벌이 부모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Tammelin 등

(2017)의 연구에서[43]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에는 근무 일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므로 근로 시간에만 집중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였다. 이

에 맞벌이 부모의 근로시간과 근로일정의 유연성이 모두 

고려된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근로의 유연성은 개인이 시간 자원을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점과 더불어 일과 가정생

활에 균형을 돕는 자원이 될 수 있어[44] 그 필요성이 더

욱 강조된다.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 선택 근무제, 

시차출퇴근제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과 

같은 스마트 워크(smart work)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워크는 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이 

강조되며 그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45]. 선행 연구

에서[46] 맞벌이 부모 역시도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

게 사용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 의거하여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연근무제의 경우 시행 가능한 일

부 기업에서만 도입되고 있는 한계로 양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 점수는 

77.5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판 일-가정 갈등 도구[32]의 타당화를 위해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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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시행된 선행 연구의 일-가정 갈등 점수 

89.63점에 비해 낮았다. 선행 연구의 경우 국내에 

COVID-19가 시작되어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있어 극단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2020년 초기에 조사

된바[4], 조사 시점의 차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염병 유행 초반에는 감염방지 대책과 권고지침의 

변화로 불확실성이 생겨나는데 이는 대중의 공포와 불안

을 자극하게 된다[39].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의 생활과 직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는[47] 점으로 미루어 선행 연구 결과와의 차이가 지지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맞벌이 부모가 일-가정 갈등을 해

소하고 이를 양립하는 일은 COVID-19의 확산과 장기

화로 인해 더욱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46]. 

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맞벌이 부모가 겪는 일-

가정 갈등의 속성을 현시점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재 파악하여 한층 더 강화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

모의 우울 점수는 20.0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와 동일한 CES-D 도구를 사용하여 취업 모의 우울을 측

정한 연구[48]의 12.08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선행 

연구의 경우 자녀 연령을 만 5세 이하의 유아로 한정하

였으나 본 연구는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까지 모두 포함한바, 자녀의 연령 선정기준으로 인한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주 양육자뿐 만 아니라 교육자라는 새로운 책임과 

역할이 부가되어 일-가정 갈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49] 이러한 일-가정 갈등은 우울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

다고 하였다[50]. 이를 근거로 선행 연구와의 우울 점수 

차이는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adloff(1977)의 

연구에서[35] 제시한 우울 절단 점 16점에 비해서도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정도가 높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

들이 가능 우울(possible depression) 즉 우울 증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임상적 우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덧붙여 우울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비교해 여성

이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다[5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COVID-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자

녀를 둔 부모라는 점으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COVID-19 팬데믹은 부모의 우

울에 미치는 임상적 영향이 크다고[52] 보고되고 있기 때

문이다. 종합하면 현재 맞벌이 부모의 우울은 COVID-19

상황과 맞물려 그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

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된 현 상황에 맞춰 이들의 

우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벌이 부모 맞춤형 

우울 중재 방안과 효율적인 우울 관리 전략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의 일-가정 갈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에는 각각 유의

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갈등에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며[53], 

취업 모에서도 일-가정 갈등과 사회적 지지 간에 유의미

한 상관성을 나타내어[25] 본 연구의 일-가정 갈등과 사

회적 지지 간의 상관성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선행연

구에서는 일-가정 갈등과 우울과의 상관성을 보고하였는

데[20] 구체적으로 취업 모에서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

록 우울이 증가한다고 나타나[19] 본 연구의 일-가정 갈

등과 우울 간의 상관성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다음으

로 맞벌이 부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우

울 정도가 높아지는 부적 상관성을 보고하여[54] 본 연구

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간의 상관성 결과도 지지되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는 선행 

연구를 통해 모두 뒷받침되었다.

주요 변인들의 이러한 상관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매개 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이하 자

녀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서 일-가정 갈등은 우울에 영향

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지지는 이 두 변수 사

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규명되었다. 이는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 

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대상자 및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간접적

으로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련성은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

다는 일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55,56]. 구체적으로 일과 가정의 두 영역을 양립하는 과

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안

녕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38]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모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는 

일-가정 갈등은 특히 직장 분위기가 가족 친화적이지 않

을수록 그 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57]. 같은 맥락으로 

조숙인(2021)의 연구에서도[46] 맞벌이 부모가 일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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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양립할 수 있으려면 가족 친화적 환경 마련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와 사회적 분위

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은 육아 휴직 의무제, 적정 양육 시간 보장 등

과 같은 가족 친화적 근무 제도를 촉진하여 맞벌이 부모

의 일-가정 갈등 경감을 통한 심리적 안녕 도모에 밑거름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가족 친화적 제도 도입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 분석 및 맞벌이 

부모의 가족 친화적 환경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 모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는[58,59]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사

회적 지지, 더욱 명확하게는 배우자의 지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일부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갈등 정도가 높을 

때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우울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규

명되었다. 이는 맞벌이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대상자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맞

벌이 부모 모두를 포함하여 일-가정 갈등과 우울 사이에 

맞물린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파악해 보는 체계적 검토

가 필요하겠다. 또한, COVID-19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

진 현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 전략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단계로 COVID-19 상황에서 일과 가

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적 지지가 무엇인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확인 

결과, COVID-19 상황에서 맞벌이 부모들은 자신이 직

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직접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 

요구도가 높았다[46]. 이러한 현 요구에 초점을 맞춘 사

회적 지지 제공은 맞벌이 부모가 직장 생활로 인해 다른 

곳에 자녀를 맡기는 것에서 발생하는 죄책감[60]을 덜어

주고,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는 부가적 이점

도 가져다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요구

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통해 가능할 것

이며, 선행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제도 개

선이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61] 뒷받침될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일-가정 

갈등은 맞벌이 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주었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과 그들의 

정서적 문제 해결에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시사되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대상자가 맞벌

이 부 혹은 모로 한정되어 맞벌이 부부일 경우를 고려하

지 못한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한,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설계되어 이미 수집된 자료

에서 주요 변인을 선별 및 적용해야 하는 한계로 다양한 

변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 연령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맞벌이 부모 모두

를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COVID-19 시기에 수

집된 자료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맞벌이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맞벌이 부부로 확대 적

용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전향적 연구 설계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간의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 

등 더욱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서적 중재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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